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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년 이상 고목 즐비 주제별 화원1 …

매년 국내외 관광객 백여만명 찾아2

독일 남부 스위스 접경에 있는 마이나우 식물원은 중(Mainau)　

부유럽의 최대 식물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보덴호수 일명 콘. ‘ ’(

스탄츠 호수 의 떠 있는 섬에 식물원이 조성돼 섬 전체가 거대)

한 식물원이다 수천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꽃섬 으로. ‘ ’

도 불린다.

보덴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개국에 접해있는 유럽에, , 3　

서는 번째로 큰 호수이다 호수의 연안선의 총 길이는 백3 . 2

로 그 가운데 독일지역이 백 스위스가 오스62km 1 68km, 69km, 

트리아가 로 나뉘어져 있다 보덴호의 수질은 아주 깨끗해 이 곳 사람들의 물관리 수준을 25km . 

짐작케 한다.

한라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아간 것은 지난 월말이다 이 식물원은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9 . 　

일에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

이 백만명이 넘는다2 .

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중부 유럽권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간간히 , , 　

아시아권 관광객들도 눈에 띈다 식물원 관계자들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일본 관광. 

객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는 한국인 패키지 관광객도 만날 수 있었다. .

마이나우섬 전체를 식물원으로 가꾸기 시작한 것은 세기 중반 무렵이다 이 섬은 중45ha 19 . 　

엽부터 오랫동안 독일 기사단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중엽에 바텐 공작 프리드리히 세가 19C 1

이 섬을 구입하여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을 심어서 열대식물의 섬으로 만들었다, , .

식물원의 역사를 보여주듯 너도밤나무 나구송 포플러 오동나무 향나무 등 백년 이상된 , , , , 1　

고목들이 식물원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.



유럽 유수의 식물원이 종 채집과 보전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마이나우식물원은 관　

광적인 요소를 한껏 가미한 느낌을 준다 식물자원의 활용 범위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가. 

를 마이나우식물원이 보여주고 있다 레몬 전시장 장미원 등 주제별 정원이 쉴새없이 펼쳐지. , 

고 관광객들은 황홀경에 빠져든다.

마이나우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매우 이색적인 공간에서 발길을 멈추는데 바로 나비의 ‘　

집 이다 천 규모의 실내 온실하우스와 그 주변에는 나비를 응용한 온갖 조’(Butterfly House) . 1 ㎡ 

형물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

이 곳 나비하우스는 독일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식물원측은 방문객들을 위해 연중 날씨. 　

의 향을 받지 않는 테마공간으로 나비하우스를 착안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, .

온실로 들어서면 천여종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꽃들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이1　

색 볼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쉴새없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배경으로 . 

사진촬 하고 레몬 즙을 빨아먹는 나비의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다.

식물원측은 볼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다 나비를 캐릭터화한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브랜. 　

드로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는데 빈 손으로 이곳을 나서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매장

은 하루종일 붐빈다 기념품 판매장에서는 즉석 미니콘서트까지 열린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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